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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통계청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전반적인 경제 사회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년 ‘한국의 사회지표’를 발간한
다. 최근 발표된 ‘2024 한국의 사회 지표’ 중 ‘사회갈등’과 ‘사회적 고립감’에 대한 인식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. 

• 먼저 ‘사회갈등 인식’을 보면 2024년 기준 ‘보수와 진보’ 간 갈등이 78%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. 다음으로 ‘빈곤층
과 중상층’ 75%, ‘근로자와 고용주’ 66% 등의 순이었다. 해당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3년 이후 이번 조사까지 ‘정
치이념 갈등’, ‘빈부 갈등’, ‘노사 갈등’은 매년 1~3위를 차지하고 있어, 우리 사회의 정치, 경제적 갈등이 지속적으
로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. 

• 2023년 동일 조사와 비교해 눈에 띄는 점은 2024년 기준 ‘종교 갈등’(52%)과 ‘남녀 갈등’(52%)이 심하다고 인식
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. 전년(42%)보다 각각 10%p씩 크게 늘어난 점이 주목된다.

[한국의 사회지표 2024 (사회갈등, 사회적 고립감)] 
국민 절반 이상, 종교 남녀 갈등 ‘심각’ 인식!

[그림] 사회갈등 인식 (‘매우+약간 심하다’ 비율*, %)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24 한국의 사회지표, 2025.03.25. 
*4점 척도 

•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‘외롭다’ ‘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’에 동의하는 정도로 측정해 보았다. 2024년 
우리 국민 중 ‘외롭다’고 느끼는 비중은 21%, ‘아무도 나를 잘 알지 못한다’고 느끼는 비중은 16%로 두 요인 모두 
2021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• 연령대별로 보면 ‘외롭다’라고 느끼는 비중은 ‘60세 이상’이 30%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.

[그림] 사회적 고립감 (‘매우+약간 그렇다’ 비율*, %)

사회적 고립감 증가...60세 이상 30%는 ‘외롭다’ !

※출처 : 통계청 보도자료, 2024 한국의 사회지표, 2025.03.25. 
*4점 척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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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감 (2024, ‘매우+약간 그렇다’ 비율*, 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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